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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문초록

본 논문은 1991년 극단 아리랑에 의해 초연된 <격정만리>를 ‘이행기 정의’라는 관점에서 

분석한 것이다. <격정만리>는 한국 근대연극사를 극중극이라는 형식을 활용하여 재현한 작품

으로서 초연 당시 서울연극제 공식 참가작에서 갑자기 제외되면서 이른바 ‘<격정만리> 사태’

를 낳았다. 이는 형식적인 수준에서 민주화가 진행되고 있던 이행기라는 상황에서 아직 완고

하게 자리잡고 있던 권력의 냉전적 사고가 연극계 내부의 진영 논리와 엮이면서 빚어진 해프

닝이었다.

<격정만리>의 이행기 정의 크로노토프는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. 첫째, 연

극사의 주류로 여겨진 ‘신극’ 운동 그룹이 근대연극사에서 점해 온 과잉 대표성을 해소함으로

써 연극사에서 주변화되었던 연극단체와 연극인들의 복권을 시도했다. 둘째, 정치-예술 일원

론적・도구적 연극관에 대한 비판을 통해 연극의 독자성과 자율성에 대한 옹호를 드러내었다. 

셋째 조선적 전통에서 현저하게 떨어져 있는 지식인 연극에 대한 비판을 통해 ‘조선적’인 연극

이 부상되었다. 이러한 이행기 정의 크로노토프를 통해 집합적 기억에서 배제되었던 대중극 

및 전통 연희 집단의 사적 기억을 연극사의 주류적 담론과 기억에 대한 대항적 혹은 대안적 

기억으로 살려내려 한 점에 <격정만리>의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. 이 같은 연극사의 탈구

축은‘구술생애사’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서 이루어졌다.

극단 아리랑은 2006년 창립 20주년 기념으로 <격정만리>를 재공연하게 되는데, 재공연에

서 두드러진 특징은 초연에서 활용했던 ‘해설자’가 사라졌다는 점이다. 두 번째로 해설자를 대

신하여 막간 가수를 내세워 막간을 매우 적극적으로 활용하려 한 점을 들 수 있다. 세 번째로 

막간 가요와 극중극의 재연에 있어 최대한 식민지 시기의 발성법과 어투를 재현하려 했다. 이 

같은 변화는 막간을 포함한 다양한 장르의 공연예술이 연행되던 식민지 극장의 모습을 최대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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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시대와 유사하게 재현하기 위한 노력의 소산이라 할 수 있다. 이는 21세기 이후 민주화

의 과정에서 이행기 정의의 실현이 불가역적인 수준으로 진전됨으로써 연극사를 둘러싼 공

적 기억의 탈구축이라는 ‘거대 서사’보다 ‘미시 서사’에 주목하면서 연극 본연의 요소에 집중

한 결과로 판단된다.

주제어 : 격정만리, 구술생애사, 극단 아리랑, 김명곤, 이행기 정의, 크로노토프

1. 머리말

올해로 열 번째를 맞이한 일한연극교류센터의 ‘한국 현대희곡 낭독 공

연’ 행사는 20년에 걸친 한일 연극교류의 한 시즌을 마감하는 작품의 하

나로 김명곤의 <격정만리>를 선정하여 무대에 올렸다.1) 일본에 의한 식

민지 지배와 더불어 성립한 한국 근대연극사를 연극적으로 재현한 <격

정만리>가 식민 제국의 수도 한가운데에서 공연되는 과정에서 한국 근

대연극사의 대표적인 작품이 일본인 배우들에 의해 일본어로 재연되는 

모습은 무언가 기묘한 느낌을 주었다. 낭독 공연의 형식이었고 코로나 19

로 인해 행사가 예년에 비해 축소되어 치러지긴 했지만 관객의 반응도 

뜨거웠고 공연이 끝난 뒤 진행된 ‘관객과의 대화(after talk)’ 행사에서도 활

발한 토론이 이어졌다.2) 특히 이 날 행사에는 2020년 연말에 일본어로 번

역 출간된 유민영의 한국연극운동사의 일반 판매를 위한 부스도 설치

되어 모종의 위화감마저 들게 했다. 1980년대 이후 민족극 운동을 주도한 

대표적인 진보적 극작가의 희곡과 한국 연극계의 대표적인 보수적 학자

의 연구서가 한 공간에서 나란히 일본의 관객과 독자에게 소개되고 있었

1) 일한연극교류센터의 한국 현대희곡 소개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은 센터 홈페이지
(https://tckj.org/)에 잘 정리되어 있다.

2) 필자는 일한연극교류센터가 행사 관계자에게 제공한 유튜브 영상을 통해 이 공연실황과 
관객과의 대화를 관람할 수 있었다. 공연 관람과 자료 제공 등에 많은 도움을 준 일한
연극교류센터와 이시카와 주리(石川樹里) 선생님께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.






